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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based on the education levels, majors, and teaching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and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on job involvement.
Methods: 668 home-visit instructor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from 140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Seoul, 6 metropolitan cities, 9 provinces, and other cities and counti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one-way ANOVA, 
Scheffé post-hoc test, and stepwise multi-regression using SPSS 21.0.     
Resul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structors who were high school graduate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self-leadership than the other groups. There was only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reward of self-leadership based on their majo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involvement based on the education level and major. The greater their home-
visit teaching experiences, the higher their scores in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Secon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self-expectation, self-goal setting, 
constructive thinking, and rehearsal of self-leadership explained 49% of the total variance in job 
involvement. 
Conclusion: Even though the high school graduate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self-
expectation, rehearsal, and constructive thinking of self-leadership than the other groups, over-
generalization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 sample size was relatively small. Based on the 
finding that greater home-visit teaching experienc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working condition to prevent instructors 
from changing jobs. These findings stres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home-visit 
instructors to develop leadership, thus improving job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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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Hera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duk Colloge, 68, Gajeongbuk-ro, Yuseong-gu, Daejeon, 
Korea
E-mail: email: junohr@ddc.ac.kr

채진영1, 김헤라2, 황혜신3, 권기남4, 강복정5, 서주현3

전북대학교 아동학과1, 대덕대학교 유아교육과2,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3,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기획국5



Chae, Kim, Hwang, Kwon, Kang, and Suh   84

서론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일민족이

던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8년에 

13,443명이었던 다문화가족 출생 아동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하여 2014년에는 21,174명에 이르렀다(Statistics Korea,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은 비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고(Woo, Juong, Choi, Yi, & Lee, 2009), 부족한 사회적 지지

로 인해 학교 부적응 사례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Han, 

2012)되어 있어, 이들을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

을 쏟아내며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18세 미

만의 다문화 자녀수가 최근 8년 사이 8배가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1만여명에 달하였다(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비다

문화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률은 0.83%인 반면, 

다문화 학생만의 학업 중단률은 1.01%로 전체 학생의 학업중

단률보다 높게 나타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학령기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정부는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이 지체되기 않도록 성장주기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고 부모교

육을 통해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강화도 지원한다는 정책

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GEF], 

2016b).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경력단절여

성을 경제인구로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MOGEF, 

200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여건상 교육장소에 참석

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사업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

국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돌 및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의 체계적인 1:1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이들은 임신∼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결혼이민

자가 자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정서적인 지원

과 가족 관련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학업 성취도

가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인

지, 사회, 문화, 교육, 생활 등의 영역을 지도하는 자녀생활 서

비스도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이다(MOGEF, 2016a). 다문화

가족정책 시행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다문화가족 자

녀 3,721명, 2015년 4,748명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다문

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자녀생활서비

스 지원을 받았고, 2012년 다문화가족 부모 6,464명, 2015년 

5,336명이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을 받았다(MOGEF, 2013, 2016a). 2015년에는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 전면 시행 및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고,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해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대상 범위를 만 19세 미

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MOGEF, 2016b). 이

들은 다문화가족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사 역할뿐 아니

라 한국생활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대한 멘토 역할까지 수행

하고 있어(Bang & Lee, 2014)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을 실시, 확장하고 있는 만

큼, 국가가 제시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

해서라도 다문화가족들과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실질적

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의 자질과 역량을 파악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Chae, Kim, 

Kang, Hwang, & Kwon, 2014).  

직무몰입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명확한 신념, 애착

과 헌신 정도로서 자신이 직무에 정신적으로 몰입되어 만족

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의 일과 심리적으로 일치

하는 정도 또는 자신의 전체 이미지에 일이 갖는 영향력의 정

도(Lodahl & Kejner, 1965)”, “직무 상황이 자신과 자신의 자

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도(Lawler & Hall, 1970)”로 정의

되는 직무몰입은 개인의 자기 정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 변인이며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행

동을 예측하는데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Rabinowitz & 

Hall, 1977). 직무몰입이 조직의 효과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직무만족보다 더 강한 설명력을 보인다는 연구(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와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지표들이 교사의 몰입 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

다는 선행연구 결과(Brooke, Rusell, & Price, 1988), 교사의 직

무몰입은 학습자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들

(Kanungo, 1982; Lorence & Mortimer, 1985)은 교사의 몰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높은 자질과 자신의 직무에 관한 책무성과 몰입은 교육의 질

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에게도 학습동기

와 만족감을 유발시켜 교육이 갖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

화가족 자녀의 교사 및 부모교육자, 멘토 등의 많은 역할을 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많은 국가적 예산을 할애하는 다문화가

족 방문교육사업의 성패여부는 방문교육지도사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직의도와 직무몰입도가 부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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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조직의 풍토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

도가 높아진다는 연구(McElroy, Morrow, & Wardlow, 1999), 직

무몰입이 직무에 대한 노력과 수행에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

구(Blau & Ryan, 1977)에서 볼 수 있듯이 방문교육사업의 질

적인 향상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에 몰입

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K.-H. Kim & Min, 2011). 직무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성

별, 경력 등이 있다(Rabinowitz & Hall, 1977). 특수교사를 대상

으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Choi (2009)는 

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에 높을수록 직무몰입 수준이 더 높다

고 밝혔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C. I. Lee (2014)는 학력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적 변인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인가

에 따라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다. Chae 등(2014)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

도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은 연령, 학력, 전공의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교사의 직무만족과 직무

몰입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Wiener & Gechman, 

1977)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몰입이 차이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전국의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전공

이라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차이를 살핌으로서 이

들의 직무몰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

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셀프리더십을 살

펴보고자 한다. 셀프리더십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을 리드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기관리전략의 행

동으로 과업수행을 위해 자기지시 및 동기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Manz & Sims, 1987). 셀프리더십은 높은 성과를 올리도

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자기관리 역

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업무에 대한 열정 

향상 및 창의성 증진, 자발적 능력 발휘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데 효과적이다(Manz & Sims, 1991). 셀프리더십은 자기 

관찰, 자기 설정 목표, 스스로의 문제해결, 스스로의 직무할당, 

스스로의 과업계획, 긍정적 관점 등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개

념인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질과 그 효과

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수행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스스로를 리드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을 지니고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

더십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타인의 행동변화를 가져

오기 위한 영향력은 내면에서부터 훈련된 힘이 바탕이 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B.-N. Cho, 2011),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에

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문교육지도사에게는 자신의 삶을 리드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꼭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목표설정, 리허설, 자기기대, 자기보상, 자

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Manz & Sims, 

1989).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리허설을 하며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하며 바람직하지 못

한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행동전략과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보는 건설적 사고를 통한 인지전략이 셀프리

더십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팀워크,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S. 

Kim & Kim, 2010; Shin, 2010). 또한 교육자의 셀프리더십은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 자율성, 의사소통능력, 반성적 사고 능

력 등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J. Kim & Sung, 2012). 셀

프리더십 교육활동을 통해 예비교사의 효능감이 향상되었고

(B.-K. Cho & Seo, 2011), 보육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유아

의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하며(Jang, 2015), 유아교사의 셀

프리더십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Wang, 2011) 교사가 

높은 효능감을 지니고 있을 때 직무몰입을 더 많이 한다는 선

행연구 결과(Yang, Kao, & Huang, 2006)로 미루어 보았을 때,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 직무몰입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등 성격특성과 관련되고(Houghton, Bonham, Neck, & 

Singh, 2004), 자기통제 및 규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된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

루어져왔을 뿐(Neck & Houghton, 2006), 연구 대상의 학력, 경

력, 전공 등과 같은 심리 외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다만 교사의 경력 및 직위에 따라서 셀프리더

십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밝힌 J.-J. Lee (2009)의 연

구를 고려할 때 교사의 개인적 배경이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가 다양한 학력과 전공을 지닌 개인들로 독특한 특

성을 지닌 집단임에 주목하고 이들의 학력, 경력, 전공 등 일반

적 배경에 따른 셀프리더십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

다.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

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질과 그들의 직무에 관한 신념과 애

착 정도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할애한 다문화정책의 성공적

인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들이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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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방문교육지

도사를 양성하고 재교육시킴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

다. 이상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셀프리더

십과 직무몰입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시군구 등 전국 140개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668명이 연구대상이었다. Table 1과 같이 99.7%가 여성이었

고, 연령으로는 51세 이상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41세 이

상이 전체 96.8%를 차지하였다.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도사

가 가장 많아 44.5%를 차지하였고, 방문교육을 통한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94.5%였다. 연구대상의 71.3%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55.2%는 전공이 아동/유아교육/교육계열이었으

며, 경상지역에서 활동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29.3%).  

연구도구

직무몰입

Lodahl과 Kejner (1965)가 개발한 도구, Weiss, Dawis, England

와 Lofquist (1967)가 개발한 MMSQ (Mannual for Minnesota 

Questionnaire), Kanugo (1982)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Ha 

(2005)가 수정, 보완한 도구 가운데 Park (2013)이 선발한 14문

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나의 직무에 할애

하고 있다.” 등과 같은 내용의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

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 관련 교수 5인이 내용타

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총 14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계수는 .84이다.

셀프리더십

Manz와 Sims (1987)가 개발한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SLQ)를 R. H. Lee (2012)가 교사대상으로 6개 하위요인 중 성

취를 감소시키는 자기비판을 제외한 5개의 하위요인으로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자기기대 관련 3문항, “중요한 일을 시작하

기 전에 연습한다.” 등의 리허설 관련 3문항, “성과목표를 설

정한다.” 등의 목표설정 관련 3문항,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스스로 보상한다.” 등의 자기보상 관련 3문항, “실패를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 등의 건설적 사

고 관련 3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 관련 교수 5인이 내용타당도를 검

토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 것을 의미하

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순서대로 .81, .79, .74, .71, .65

이며 전체 15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계수는 .89이다. 

연구절차

한국건강진흥원의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C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거친 연구의 취지가 설명되었고, 조사 

참여에 동의한 총 875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나, 부실응답

이 포함된 207명의 자료는 제외한 총 668명의 응답이 최종적

으로 분석되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IBM Co., Armonk, NY)

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

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

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

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은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문화 방

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단

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한 다중공선성과 Durbin-Watson 값

으로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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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의 차이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최종학력, 전공, 경력)

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

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은 Scheffé

의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셀

프리더십의 자기기대에 관해서는 학력과 경력에서 차이가 있

었는데, 고졸 이하 학력을 지닌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기기대가 

가장 높았고(M = 4.73, SD = 0.60), 이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방문교육지도사(M = 4.30, SD = 0.5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3.02, p < .05). 경력에 따른 차이는 4–5년 이상 경

력을 지닌 방문교육지도사(M = 4.41, SD = 0.46)와 5년 이상 경

력을 지닌 방문교육지도사(M = 4.41, SD = 0.50)의 자기기대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1년 미만의 방문교육지도사(M 

= 4.11, SD = 0.5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4.22, p < 

.01). 

셀프리더십의 리허설에 대해서도 학력 및 경력에 따른 차

이가 있었는데,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집단(M = 4.93, 

SD = 0.15)이 가장 많이 하였으며, 이는 2-3년제 대학 졸업 집

단(M = 4.16, SD = 0.53)과 4년제 대학 졸업 집단(M = 4.20, SD 

= 0.56)보다 유의하게 많이 하는 것이었다(F = 2.95, p < .05). 경

력에 따른 차이는 3–4년 이상 경력을 지닌 방문교육지도사(M 

= 4.26, SD = 0.50)와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방문교육지도사(M 

= 4.26, SD = 0.55)의 리허설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이는 가장 

적게 하는 1년 미만의 방문교육지도사(M = 3.93, SD = 0.72)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3.16, p < .01).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의 학력, 전

공,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셀프리더십의 자기보상에 대해서는 전공에 따른 차이만 있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 n (%) Variable  n (%)
Age Gender

26-30yrs old   1 (  0.1) Female 666 (99.7)
31-35yrs old 6 (  0.9) Male 2 (  0.3)
36-40yrs old 14 (  2.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5 (  0.7)41-45yrs old 109 (16.3)
Two/Three-year college graduates 108 (16.2)45-50yrs old 183 (27.4)
Four-year college graduates 476 (71.3)Over 51yrs old 355 (53.1)
Graduate school or beyond 79 (11.8)Home-visit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1yr 41 (  6.1)  Major
1-2yrs 9 (  1.3) Child/Education 369 (55.2)
2-3yrs 84 (12.6) Humanities/Social science 234 (35.0)
3-4yrs 102 (15.3) Arts/Physical 12 (  1.8)
4-5yrs 135 (20.2) Engineering 16 (  2.4)
More than 5yrs 297 (44.5) Etc. 37 (  5.5)

Monthly income from home-visit teaching Work-place location
Less than 1.0M♣ 631 (94.5) Seoul 79 (11.8)
1.01-1.5M 32 (  4.8) Gyeonggi 126 (18.9)
1.51-2.0M 1 (  0.1) Chungcheong 100 (15.0)
2.01-2.5M 2 (  0.3) Jeolla 121 (18.1)
2.51-3.0M 0 (  0.0) Kyeongsang 196 (29.3)
3.01-3.5M 1 (  0.1) Gangwon 40 (  6.0)
3.51-4.0M 1 (  0.1) Jeju 6 (  0.9)

Note. N = 668.
♣M = million Korean Won.



Chae, Kim, Hwang, Kwon, Kang, and Suh   88

었는데, 아동/유아교육/교육계열을 전공한 방문교육지도사

(M = 4.31, SD = 0.55)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M = 4.17, SD = 

0.56)보다 자기보상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F  = 2.47, p < .05).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만 

있었는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M = 4.80, SD = 0.45)

이 가장 많이 하였고, 이는 2-3년제 대 졸업 집단(M = 4.02, SD 

= 0.57)과 4년제 대 졸업 집단(M = 4.04, SD = 0.58)보다 유의하

게 많이 하는 것이었다(F = 2.97, p < .05).

직무몰입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른 차이만 있었는데, 5년 이

상 집단(M = 3.85, SD = 0.44)에서 직무몰입을 가장 많이 하였

고, 1년 미만 집단(M = 3.64, SD = 0.47)에서 가장 적게 하였는

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2.33, p < .0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

Table 2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Based on the Education Levels, Majors, and Teaching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Variable

Self-leadership

Job involvementSelf-expectation Rehearsal Self-goal setting Self-reward
Constructive 

thinking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4.73 (0.60)a 4.93 (0.15)a 4.60 (0.43) 4.47 (0.65) 4.80 (0.45)a 4.19 (0.44)
Two/Three-year college   
        graduates 4.24 (0.53) 4.16 (0.53)bc 4.01 (0.65) 4.27 (0.57) 4.02 (0.57)bc 3.79 (0.45)

Four-year college graduates 4.37 (0.52) 4.20 (0.56)bc 4.10 (0.58) 4.25 (0.54) 4.04 (0.58)bc 3.80 (0.45)

Graduate school or beyond 4.30 (0.52)b 4.21 (0.64) 4.15 (0.62) 4.27 (0.63) 4.09 (0.65) 3.83 (0.42)
F 3.02* 2.95* 2.23 0.32 2.97* 1.37

Major

Child/Education 4.38 (0.52) 4.21 (0.58) 4.12 (0.60) 4.31 (0.55)a 4.07 (0.58) 3.83 (0.44)

Humanities/Social science 4.30 (0.52) 4.19 (0.55) 4.05 (0.57) 4.17 (0.56)b 4.02 (0.60) 3.77 (0.46)
Arts/Physical 4.17 (0.56) 4.11 (0.59) 3.97 (0.69) 4.39 (0.72) 3.94 (0.72) 3.83 (0.46)
Engineering 4.38 (0.47) 4.27 (0.62) 4.23 (0.71) 4.31 (0.63) 4.04 (0.54) 3.82 (0.44)
Etc. 4.34 (0.45) 4.27 (0.53) 4.02 (0.72) 4.18 (0.55) 4.05 (0.58) 3.76 (0.41)
F 1.34 0.33 0.97 2.47* 0.39  .74

Home-visit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1yr 4.11 (0.53)a 3.93 (0.72)a 3.93 (0.51) 4.16 (0.56) 3.91 (0.56) 3.64 (0.47)a

1-2yrs 4.15 (0.63) 4.11 (0.55) 3.89 (0.58) 3.96 (0.70) 3.59 (0.70) 3.66 (0.43)
2-3yrs 4.27 (0.59) 4.14 (0.58) 3.96 (0.70) 4.21 (0.34) 4.00 (0.61) 3.78 (0.48)
3-4yrs 4.26 (0.52) 4.26 (0.50)b 4.09 (0.57) 4.21 (0.53) 4.03 (0.56) 3.74 (0.46)
4-5yrs 4.41 (0.46)bc 4.17 (0.58) 4.16 (0.61) 4.27 (0.55) 4.10 (0.64) 3.83 (0.42)
More than 5yrs 4.41 (0.50)bc 4.26 (0.55)b 4.12 (0.58) 4.29 (0.54) 4.08 (0.56) 3.85 (0.44)b

F 4.22** 3.16** 2.17 1.34 2.07 2.33*
Note. N = 668.
a, b, c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e letters.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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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지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상관

계수는 .37∼.62로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든 상관

계수는 유의수준 .0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건설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직무몰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요

인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Table 4와 같다. 셀프리더십

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기대(β = .27, p < .001)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목표

설정(β = .24, p < .001), 건설적사고(β = .24, p < .001), 리허설(β 
= .13, p < .001)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자기보상을 제외한 네 개의 변인이 순서대로 투입되

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을 설명하는 회귀

모델에서 49%를 설명하였으며(F = 162.23, p < .001), 이는 적

합한 회귀모델 범주에 속하였다(VIF = 1.38, Durbin-Watson = 

1.87).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직

무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고, 셀프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 하위요

인 가운데 자기기대, 리허설, 건설적 사고에서 고졸의 학력을 

가진 지도사가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무몰입에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

는 호텔주방 종사원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대상의 셀프리더십

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는 결과(Chae, 2012), 신입직원의 학

력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 결과(J.-

Y. Kim, 2007)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Kang & Park, 2015)는 이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는 이유는 방문교육지도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Table 3
Intercorrelations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1 2 3 4 5
Self-leadership

1. Self-expectation —
2. Rehearsal .44** —
3. Self-goal setting .61** .48** —
4. Self-reward .56** .47** .62** —
5. Constructive thinking .51** .37** .51** .44** —

6. Job involvement .60** .46** .59** .49** .55**
**p < .01.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Job Involve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Self-Leadership as th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Adj.R2 F VIF

Durbin-
Watson

Job involvement Self-leadership 162.23*** 1.38 1.87

Self-expectation .23 .27 .36 .36

Self-goal setting .18 .24 .44 .44

Constructive thinking .18 .24 .48 .48

Rehearsal .10 .13 .50 .4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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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격은 다문화가족에 대

한 교육 제공의 주체가 되므로 그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Bang, 

2013). 한국어교원 자격이 있거나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

아교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전공자 및 교원, 보

육교사,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요구하므로 방문교육지도사의 

학력은 높은 편이다.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스러

움과 다문화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 비다문화가족들과의 의

사소통보다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을 통해 월 100만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4.5%로 높은 학력에 비해 보수는 매우 낮은 

편임을 고려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에 

관해 더 높게 지각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본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에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지도사의 수

가 5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0.7%에 해당되어 사례수가 적은 

집단으로 인해 월소득에 따른 차이검증 및 사후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

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망한다. 

전공에 대해서는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

정, 건설적 사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보상에

서는 유의미가 차이가 있었다. 자기보상은 바람직한 행동을 완

수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

여 직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고 이후 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Manz & Sims, 1991). 방문교육지도사

의 전공이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경우 자신의 직무를  의욕적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방문

교육지도사 선발 및 양성 시 아동학, 유아교육학 및 교육계열 

전공자 우선 선발관련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셀프리더십과 직무몰

입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험이 많은 방문

교육지도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지각한다

는 K.-H. Kim과 Min (2011)의 연구 결과, 이직의도와 직무몰

입도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McElroy et al., 1999)

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의 활동

경력이 낮을수록 직업안정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Kang과 Park 

(201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방문교육지

도사는 업무에 대한 흥미나 만족은 높게 나타나는 대신 업무

를 지속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보수 등이 높지 않아서 직

업안정성이 낮은 만큼(Kang & Park, 2015), 방문교육지도사들

이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더욱 안정적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

할 수 있는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동반되어 정책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지도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므로 이들이 경력을 계

속 이어가면서 교육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

무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근무조건이 교사의 직무몰입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im, 2012)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의 직무환경, 특히 조직 특성의 보상체계가 좋을수

록 지도사의 임파워먼트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Joo & Kim, 

2013)로 미루어 볼 때, 방문교육지도사의 근무조건 중의 하나

인 급여를 향상시켜 직무에 더욱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몰

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보상을 제외한 자기기대, 목표

설정, 건설적 사고, 리허설이 49%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 결

과는 셀프리더십의 행동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

가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J.-H. Lee (2015), S.-Y. 

Kim (201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직무몰

입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할 때 셀프리

더십 행동전략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난다는 Jung 

(2008)의 연구,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목표설정, 자기비판, 

리허설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Y.-I. Kim (2008)의 연

구 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

도사는 업무의 특성 상 업무 수행 시기나 수행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셀프리더십이 

강할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져 직무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일

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Manz와 Sims (1991)에 의하면 셀프

리더십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에 셀프리더십 교

육 및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지도사의 직무몰입을 향상

시킴으로써 방문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들에 대

해서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변수들

의 상대적 영향력 역시 연구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

난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리허설을 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행동전략과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보는 건설적 사고를 통한 인

지전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금융업 종사자의 셀

프리더쉽과 직무몰입을 살펴 본 J.-H. Lee (2015)의 연구에서

는 셀프리더십의 행동전략과 인지전략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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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입사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몰

입에 대하여 연구한 S.-Y. Kim (2011)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

십의 행동전략과 인지전략이 결합되었을 때는 직무몰입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행동전략 중 자기기대, 목표설정, 

리허설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전략 중 건설적 사

고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

며, 연구대상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셀프리더십의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는 행동전략을 설계할 때 각 가정마다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달라서 하나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활용

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수

집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입국 후 다른 가

족구성원과 다른 가치관, 음식, 주거문화, 생활방식 등의 차이

로 인해 각 가정마다 겪는 어려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Koo, 

2007).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자들은 각 가정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매뉴얼, 다문화 이해 및 가족 상담 등의 교육경험뿐 아니라 개

인적 경험까지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

신의 업무 활동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교사 

역할에 대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지니게 된다(K. S. Lee, 2011).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를 수행하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 자신이 지닌 재능과 

특성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연습하는 리허설 과정을 통해 업무 수행의 효과를 

높인다(Kwon & Bong, 2013).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는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장애요인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전략을 세운다. 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보다 높

은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방향

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고, 이들의 정신적인 성장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Kwon & Bong, 2013). 따라서 셀

프리더십의 인지전략에서 건설적 사고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방문교육지도사는 다

문화가족 어머니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수동적인 태도

를 보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스스로 건

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실행되지 않아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다양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에 셀프리더십의 설명력이 

49%까지 나타나는 결과를 고려할 때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

리더십 향상은 이들의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놀이수행자, 학습지

도자,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자,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적

응 및 성장을 돕는 지원자, 문제해결 및 조율자의 역할(Kwon 

& Bong, 2013)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은 매우 광범

위하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 중 하나의 요인인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기기대, 목표설정, 건

설적 사고, 리허설 수행의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지원

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에 셀프리더십 교육 및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면 지도사의 직무몰입을 향상시킴으로써 방문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문교육지도사

의 전공이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경우 자신의 직무를 의욕적

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방

문교육지도사 양성 시 아동발달,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

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방문교육지

도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과 직무몰입 점수에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이 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

문교육지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

무환경과 노력한 만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보상체계, 직

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교육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

겠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

입과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변인을 선정하여 조

사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령, 경력, 전공 이외에 

개인 내 · 외적 다양한 변인에 대한 추가 탐색을 통해 보다 더 

의미 있는 변수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은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셀프리더십 

이외에도 다양한 질적인 변수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양적인 척도로 측정이 불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 몰입을 

질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

닌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과 셀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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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과 관련된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셀프

리더십 강화와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셀프리더십의 구체적 하위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는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 몰입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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